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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
활용한다…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본격 시행

【관련 국정과제】 31. 미래 모빌리티와 ‘K-AI 시티’ 실현
 -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 부여
 - 기술개발 목적 외 원본 영상정보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

담긴 ｢자율주행자동차법｣과 하위법령인 시행령,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

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.

□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

필수적이나,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

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*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.

    *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.6% 개선(가명정보31.2 →원본정보36.7)

 ㅇ 특히, 보행자의 시선, 표정,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

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, 자율

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

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.

 ㅇ 다만,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

부여하되,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

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

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｢자율주행자동차법｣에 담게

되어 감회가 남다르다”면서, 

 ㅇ “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

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

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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